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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날 짜 2015. 12. 09. (총 1 쪽)

성 명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정부·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대화와 타협 의지 없는 일방통행의 정부가 자행한 국가폭력

1. 오늘 우리는 정부의 무력시위를 목도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노

동자와 시민을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했

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2,000만 노동자 전체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막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

동자의 저항과 대화와 설득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노력 없이 오로지 힘

으로 자신의 의사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

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을 힘으로 겁박하기 위해 정부가 휘두른 공권력은 부당하다.  

3. 조계사의 중재로 오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정부의 무

모하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어

떠한 국가폭력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한 노동자와 시민을 굴

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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